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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2019 지역특화 식량작물 수출컨설팅(5차, 밀양) 결과보고

보고자 기술지원과 임세화 연구사

  개요

❍ 목적 : 현장의 수출관련 애로기술 해결을 통한 수출 촉진

❍ 일시/장소 : ’19.7.23.(화) 13:00∼16:00, 상동로컬푸드체험장

❍ 참석자 : 상동깻잎작목회 회원 등 23명

❍ 컨설턴트 : 박경훈 연구관(前 농과원 화학물질안전과), 최지원
박사(원예원 저장유통과), 이재호 대표(선일푸드)

❍ 출장자 : 송득영 연구사, 임세화 연구사

 주요 수행내용

  ❍ ‘밀양 상동깻잎작목반’ 수출 현황

- 깻잎 일본 수출 : 14,766kg, 169,512천원(’17년) → 22,600kg,

258,881천원(’18년)

- 깻잎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식 통관을 거친 수출이 아닌

보따리상 형태의 수출

❍ 수출용 깻잎 농약안전성 관리(박경훈 연구관)

- 수출용 깻잎은 수출 대상국과 우리나라의 농약안전사용기준이

다를 수 있으므로 깻잎 대상국의 농약안전사용기준 지침을 꼭

확인하고 농약을 사용해야 함 ※ 책자의 농약안전사용 지침 참고

❍ 깻잎 수확 후 관리(최지원 연구사)

- 수확 후 관리 핵심 : 수확은 하루 중 온도가 낮을 때 수확하

는 것이 좋으며 수확 직 후 예냉을 꼭 해주어야 함. 포장지는

관행의 천공포장보다 깻잎에 적절한 산소투과율을 갖는 MA

포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. 적정 저장온도는 5℃이며 2℃ 이

하에 노출되지 않게 주의해야 함

- 저온피해가 적은 품종은 ‘만추’로 5℃ 이하에서 17일 품질 유지 가능

- 2 -

 - 수출용 깻잎 적정 수확 후 관리 과정

❍ 깻잎 해외시장 수출 사례(선일푸드 이재호 대표)

- 일본에서 깻잎 소비는 대부분 한인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
삼겹살에 쌈을 싸먹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어 깻잎의 일본시장
수요는 증가추세

- 일본은 검역이 까다로워 정식검역을 거쳐 수출하기 위해서는
토경재배는 거의 어렵고 수경재배를 해야 해충검역을 통과할
수 있음. 홍콩, 싱가폴은 검역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수요가
많지 않아 수출이 어려움

❍ 깻잎 병․해충 현장컨설팅(송득영 박사)

   - 현재 ‘들불병’으로 불리는 세균병으로 밀양지역 깻잎의 약 1/3
가량 피해 발생. ‘아그렙토마이신’이 효과가 있으나 PLS에 등
록되어 있지 않아 PLS 등록가능 여부 판단 필요

 컨설팅 사진

<농약안전성 관리 강의> <수확 후 관리 강의> <분야별 컨설팅 : 재배>

<분야별 컨설팅 : 수출> <현장컨설팅> <들불병>


